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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바 사무실 집기 압류당해
진동․소음피해 소송에서 밀양주민 승소로 … 시공사가 책임져야

섬유소재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경남 밀양 소재 한국화이바가 집행관으로부터 사

무실 집기를 압류당했다.

11월7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등에 따르면, 11월6일 밀양지원에 소재한 집행관이 한국화이바 공장 사무실을 

찾아가 컴퓨터 등 각종 집기류를 압류조치했다.

압류조치는 10월19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민사부(재판장 김경호 지원장)에서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 주민 191

명이 한국화이바와 S산업, 조모씨 등을 상대로 낸 진동 및 소음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원고

측인 주민들이 일부 승소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들은 연대해 주민들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으며 “선고내용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주민들이 한국화이바의 동산에 대해 압류신청을 하게 됐다.

밀양지원 김경호 지원장은 “금전적 배상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문에 따라 원고측이 한국화이바의 유채 

동산에 대해 압류신청을 해 왔기 때문에 집행관들의 압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한국화이바 관계자는 “주민들이 문제삼은 공사는 시공사에서 책임져야 할 일이며 한국화이바는 상관도 없는 

일이어서 원고측 변호사 등을 통해 한국화이바를 피고명단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해왔다”며 “그러나 압류조치

까지 들어오는 등 회사 명예가 실추된 상황에서 끝까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한국화이바는 압류조치 이후 주민들의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한 항소와 함께 압류조치 정지 신청인 판결

정본에 의한 가집행 정지신청을 밀양지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밀양 상남면 평촌리 주민들은 2001년 1월부터 한국화이바측이 계열사 공장 신축을 위해 마을 일대에 

발파작업 등을 하게 되면서 공사 소음과 진동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2005년 10월 한국화이바 등을 상대로 

주민 1인당 6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건물 균열과 지반 침하 등이 공사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지만 주민들

이 전형적 농촌 주택가에 살면서 쾌적하고 평온한 환경에 익숙해져 있어 소음에 취약하고 공사가 4년 이상 계

속된 점 등을 들어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

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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